
Despite the government's efforts, the jobs in SW industry are not easily created and only many problems of 

unemployment have been pointed out, failing to solve the basic problem. Sustainable decent jobs were recognized 

as a national task. Emotional connection between things and people is the SW industry, which is a core industry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In order to be globally competitive, SW job creation, manpower planning for generating 

core human resources and highly educated manpower is a necessary issue. Basic estimation of job creation using 

the Input Output Table by Bank of Korea has some limitations and did not consider the SW industry characteristics. 

This study proposes an assessment model of SW policies and the practices a case of assessment of 113 projects 

supported by the Korean government. We propose a flowchart that can divide the government budgets according to 

the portion of the direct investment for SW industry by introducing investment types. We use an adjusted Input Output 

Table for SW industry and the model also considers the effect of SW promotions and regulations effects. This model 

can be used practically and flexibly by adjusting the SW fusion areas portions. It also considers the characteristics 

of the project, supporting areas, project size, short-term and long-term types. 113 projects of 'MSIT', 'SMBA' and 

'NIPA' were analyzed and classified into 'policy' and 'business' to reflect SW job creation effect model considering 

domestic SW characteristics. By analyzing the practical data, 47,254 jobs are expected to be created within five years 

in optimistic cases and 27,211 jobs would be created in pessimistic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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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ification 2012 2013 2014 2015 2016

SW Industry 
Production amount

9.8 8.4 6.3 5.0 4.0

SW Industry Real 
GDP Growth Rate

5.0 3.7 5.0 3.3 4.8

SW Industry 
title GDP 

23.8
(6.3)

24.9
(4.6)

26.0
(4.4)

27.1
(5.0)

29.0
(7.0)

Total Industry 
Growth Rate

2.3 2.9 3.3 2.6 2.7

<Table 1> Growth Rate and Proportion of SW Industry

(unit : trillion won, %)

Source : Bank of Korea(2016), SW industry Analysis 

Report(2016).

1. 서  론

근래 우리나라 경제전반에 있어서 시급한 국정과

제중 하나는 일자리 창출과 고용창출력의 향상이

다. 고용률 70% 달성이라는 정책 목표에도 불구하

고 일자리 양극화는 심화되고 청년실업률이 18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면서 2017년 전체실

업률은 11.3%를 기록하였다(Statistics, 2017). 체

감 실업률 역시 2015년 8월 이후 최대치인 22.6%

를 기록하면서 투입중심의 양적인 고용성장 정책을 

통해 일자리를 제공하는 데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또한 정책으로 얻어지는 고용 효과도 최근 2016년 

기준 61.1%에서 0.1포인트 감소한 61% 고용률을 

보이며 2006년 이후 매년 고용률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Statistics, 2017). 고용창출의 정책과 산

업의 전반적인 현황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보다 실

효성 있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때이다. 

이중 SW산업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중심이 되

는 산업으로서 그 비중과 고용창출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SW산업은 소프트웨어 생산(개발․

제작)과 이와 관련된 서비스, 정보시스템 기획․구

축․운영 등과 관련된 모든 생산적 활동을 수행하

는 산업이다(Lim et al., 2017). <Table 1>과 같이 

SW산업의 실질 성장률은 2012년부터 3% 이상의 

성장률을 유지하고 있다. SW산업의 실질 GDP란 

국내 경제의 생산 활동 동향을 나타내는 경제성장

률 산정에 이용되는 지표로서 국내에서 생산된 최

종생산물의 수량에 기준연도의 비중을 곱하여 산출

하여 적용하게 된다(Software Policy & Research 

Institute, 2016). 이는 SW산업 일자리 창출이 제

조업 등 타 산업에 비해 경쟁력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SW산업은 인간과 사물 간에 스마트한 인터페이

스를 가능하게 해주며 정보 제공에서 부터 소통, 교

감하는 수준으로 발전하고 있다. SW융합산업이 발

전되면서 사람과 사물간의 소통이 점차 확대되고 

자동화가 가속화됨으로서 직․간접적으로 타 산업에 

이용되는 SW산업의 기술 요구는 점차적으로 가중

되고 있다. 이에 따른 SW인력 확보 또한 중요한 

원천 경쟁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융합시대에는 SW

산업의 전반적인 고용감소가 전 산업의 고용창출의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선도 글로벌

기업의 수요증대에 반하여 국내 SW산업의 SW인

력수준 및 처우, 경력단절, 조기 퇴사 등으로 수요

공급조절의 미스매치가 가중되고 있다. 현장수요를 

반영한 SW산업인력의 질적 미스매치 해소를 통한 

고용증가 정책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SW

산업 진흥제도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서 일자리 창

출을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의 개발 및 실행을 위해서는 예산 투

입이 SW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적 일자리 창

출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정확히 파악할 필

요가 있다. 투입되는 예산에 대해서 정책적 산업 활

성화 및 실제 신규 사업 및 제도를 시행하기에 앞

서서 객관적인 일자리 창출 분석은 수반되어야 하

는 기본과제일 것이다. 그런데, 기존의 일자리 추정

은 구체적인 추정 논리 없이 목표기반의 정책적 일

자리 수를 제시를 하거나 산업연관표를 기반으로 

추정하였다(Choi et al., 2014). 한국은행에서 발행

하는 산업연관표는 비(非)SW부문까지 SW산업의 

산출액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노동유발계수가 과대 

추정되는 문제점이 있다(Choi et al., 2014). 본 연

구에서는 예산 투입금액이 SW산업에 미치는 범위

를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모델을 제시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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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Research Framework

한다. 또한 SW부분을 보완한 산업연관표를 활용한 

노동유발계수를 활용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 프레임워크는 <Figure 1>과 같

다. 일자리 관련 정책 및 데이터 수집, 분석, 모델설

정 및 적용, 결과 도출의 순서이다. 새로운 SW 관

련 일자리 창출효과 분석 모델 제시를 통해 기존에 

과소 또는 과대 추정되어 적용되고 있는 일자리 창

출효과의 문제점을 극복하는 실증적인 평가모델을 

마련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 2장에서는 

SW산업 현황 및 SW인력 현황에 대해서 고찰 한

다. 또한, SW산업 분류 및 수정된 산업연관분석

을 통한 고용유발계수를 도출한다. 제 3장에서는 

SW산업 투자 예산에 대해서 분석한다. 제 4장에

서는 국내 SW특성을 고려한 SW일자리 창출효과 

모델을 도출한다. 그리고, 조사 분석된 사업과 예

산 현황을 실제로 적용하여 결과 값을 제시한다. 

제 5장에서는 결론과 함께 전체적인 요약 및 향후 

연구방향을 제시한다.  

2. 이론적 고찰

2.1 SW산업 및 일자리 인력 현황

SW산업 연간보고서에 따르면(2016) 세계 SW

시장은 경제성장의 성장동력으로서 2016년 전년대

비 4.5%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2017년 3.7% 성

장 전망). 국내 SW산업은 전년대비 2.7% 성장하

면서 세계 SW시장에 비해 낮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세계 SW시장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미국

시장은 패키지와 IT서비스 시장이 45.3%의 비중을 

차지하고 2020년까지 중국과 인도는 각각 8.9%와 

9.1%의 높은 연평균 성장이 예상된다(Software 

Policy & Research Institute, 2016). 그러나 국내 

SW산업의 이용 구조나 개발은 주로 소비자에 맞

추어져 소비자나 개발사에 의한 모바일 게임이나 

유행 앱(App)에 집중되고 치우치는 산업으로 편중

되는 경향이 있다. 국내 SW산업 생산액 규모는 

<Table 2>와 같다(NIPA, 2016). 향후 세계 게임

시장은 ‘18년까지 연평균 3.7% 성장하여 타 플랫폼

에 비해 가장 높은 성장률을 예상하고 있는 반면에 

SW패키지, IT서비스는 그에 비해 더디게 성장하

고 성장률도 주춤하고 있는 추세이다.

Classification 2012 2013 2014 2015 2016

Game

software
7.9 8.0 8.7 9.0 9.4

IT service 27.8 29 29.4 30.8 32.1

Package

software
4.4 6.5 8.1 8.7 9.0

Total 40.1 43.5 46.2 48.5 50.5

<Table 2> SW Industry Scale and Trend of Production

(unit : trillion won/person)

Source : Software Policy & Research Institute(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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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ification 2011 2012 2013 2014 2015 Average

Package 
software

32 32 36 36 42 35.8

IT service 109 116 117 126 125 118.8

Game
software

52 52 41 39 35 43.8

Total 193 200 194 201 202 198

Rate 1.6% 3.6% -3.0% 3.6% 3.5% -3.0%

<Table 3> Employment in SW Industry
(unit : thousand person)

Source : Bank of Korea(2015), SW industry Analysis 

Report(2015).

2015년 SW고용인력 수는 <Table 3>과 같이 평

균 약 19만 명의 인력이 고용되었다. 인력의 구성면

에서 이중 60%인 12.5만 명 정도는 IT서비스 부문의 

인력으로 SW산업의 성장추이와 비교해 보았을 때 

상대적으로 증가율 변동이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2016년 보고 자료에 의하면 SW직무와 관련된 

고용 수급에는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다. 고급 SW 

인력에 대한 처우도 좋지 않으며 고급인력에 대한 

미충원률은 매분기 약 1,600명으로 신입 미충원률

은 5.8%인 반면 고급인력의 미충원률은 3배 높은 

17.4%로 SW기업들이 인재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일수록 인력 확보의 

어려움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MOTIE, 2016).

우리나라는 2017년 새 정부 출범으로 SW전문 인

력양성이라는 과제를 중심으로 재구조화하는데 목적

을 두고 ‘성장’, ‘일자리 창조’, ‘격차해소’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고 ‘SW인재양성사회’ 실현을 

위한 11개 중점 추진과제로 재분류하였다(MSIT, 

2017). 

국내 SW기술력은 미국 대비 2017년 기준 73%

의 높은 수준을 보유하고 있지만(MSIT, 2017) 현

장투입이 가능한 숙련인력과 경력을 갖춘 고급 인

재가 부족하다. 수요에 비해 공급은 크게 떨어져 

현장 수요를 반영한 제도 및 SW산업 일자리 창

출사업의 재검토가 제기되는 상황이다. 지난 10여 

년간의 정부의 일자리 창출정책에도 불구하고 고

급인재수요를 충족 할 수 없는 성장 단계가 SW

인력의 조기퇴사를 가증시키며 성장세가 없는 노

동시장을 가져왔다. 이러한 성장방식은 고급인재

의 부족현상을 해소하지 못하고 향후 경제의 지속

적인 저해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다.

2.2 SW산업의 고용 효과분석을 위한 산업연

관분석 

Ali-Yrkko(2005)은 투자 및 고용과의 관계분석

을 통해 R&D 투자가 직접적으로 R&D 인력에 

대한 수요 증가 및 고용 증가를 가져옴을 확인하

였다. Regev(1998)는 직접적인 수요가 일자리에 

영향을 주며 간접적인 일자리 창출을 유도한다고 

하였다. Fay(1996)의 노동시장정책의 평가 연구에 

의하면 일자리 지원 인원수를 순고용 효과로 간주

할 수 없으며, 일자리 지원으로 인한 일자리 창출 

수는 일자리 지원사업의 순고용 효과를 일반균형

분석(General Equilibrium Analysis)에 입각하여 

산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일반적으로 정부 투자금액에 대한 일자리 창출 수

에 대한 분석은 산업연관분석(産業聯關分析)을 통해 

한다. 산업연관분석(inter-industry analysis)은 산

업부문간의 기술적인 상호의존 관계에 주목하여 국

민경제를 구성하고 있는 산업의 단계에서 최종수

요를 외생변수로 부여함으로써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할 수 있다(The Bank of Korea, 

2016). 여기서 활용하는 고용계수(coefficient of employ-

ment)란 개념은 생산물 1단위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노동력의 단위수를 말한다(Statistics, 2016). 즉, 생

산 활동에 투입된 노동량을 계측하여 수요를 예측할 

수 있는 연간 투입된 연평균인원(man-year) 개념으

로 노동생산성에 따라서 고용계수가 달라진다. 

일반적으로 일자리 창출력을 비교하기 위해 노

동추이를 비교해봄으로써 추정해 볼 수 있다. 고

용유발효과를 산정하기 위하여 산업별 투입된 총 산

출액으로 나눈 고용투입계수의 식에 대입하면 고

용유발효과를 산정할 수 있는 최종수요가 발생하

게 된다. 고용유발 효과의 최종 수요가 어느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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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
Classification

level 4

Final
Demand 

(million won)

A gross 
amount

(million won)

Inducement 
coefficients

Number of 
employees

Employment 
inducement 
coefficient

Employee 
Inducement 
Coefficient

Computerrelatrd 
service

SW 24,314,194 41.261.595 1.6970 188,985 9,1124 7,7726

SW 
development 
& Supply W 

Package 
software

2,654,014 3,996,477 1.6601 32094 13.998 13.332

IT
service

16,951,800 25,526,418 1.6601 108908 7.773 7.083

<Table 4> SW Industry Coefficient of Inducement Employment/Employee(2017) 

(unit : million won/person)

유발되는지 생산유발계수 통해 고용유발계수를 예

측할 수 있다. 또한 특정 산업의 매출액을 기준으

로 생산 활동단위 당 노동생산성을 상대적인 비로 

표현하기 위해 수요유도형 생산-생산형 산업 고용

유발계수를 산출한다. 소속된 산업의 매출액이 산업

생산액 당 고용량에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을지 

예측할 수 있다. 고용유발계수는 아래식과 같다.

  
    

  

              

  : Employee

 : SW Industry gross amount

 : employment coefficient matrix a dia-

gonal matrix

본 연구에서는 SW산업의 범위와 인력의 구분

을 산정하기 위해 1년마다 연장되는 한국은행의 

산업연관표와 정보통신산업통계연보(KAIT)를 참

고하여 SW산업(185부문)으로 재분류하고 SW산

업에 대해 생산유발계수와 고용유발계수, 생산-생

산형 산업 고용유발계수를 산출하였다. 

최진호 등의 방법에 따라 SW산업의 특성을 고

려하여 소프트산업을 패키지 소프트웨어(31), IT서

비스(33), 임베디드 소프트웨어(35)로 분류하고 소

프트웨어 개발과 패키지소프트웨어, IT서비스 부분

에 대해 산출하였다(Choi, 2014). SW 관련 사업과 

SW분야 투입된 예산을 바탕으로 고용의 수를 예측

하기 위해 2017년 185부문 기준으로 재구성하였다. 

생산유발계수는 1.6970명이 도출되었고, 최근 2016년 

통계청의 고용유발계수 11.6명보다 3.83명이 적은 

최종 고용유발계수는 7.7726명이 도출되었다. 또한 

간접으로 포함되는 하드웨어와 제조업부문을 제외

한 특정한 SW산업만의 생산-생산형 산업고용유발

계수()의 경우 해당하는 계수는 2.42명이 산출되

었다. SW부문 고용유발계수() 산출표는 <Table 

4>와 같다.

3. 일자리 창출효과 모델 도출

3.1 정책 및 사업현황 조사 단계

본 연구에서는 일자리 정책 및 사업현황을 분석

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MSIT, 이하 과

기부), 중소기업청(SMBA, 이하 중기청), 정보통신

산업진흥원(이하 NIPA)의 SW 관련 일자리 지원 

정책 및 사업을 ‘정책’과 ‘사업’으로 분류하여 조사

하였다. 

우리나라의 일자리 정책의 경우 소극적 노동시

장정책(Passive Labor Market Policy : PLMP)

으로 “고용정책 기본법” 제3조, 제8조의 목적 및 

방향을 기초로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민간의 고

용촉진 일자리’, ‘미 취업자 취업지원’(Public em-

ployment services and administration)으로 구

분할 수 있다. 대상 기관별 SW 관련 일자리 지원

정책 및 사업의 특징, 지원 영역, 사업 규모, 지원 

기간, 형태 등을 고려하여 공공/민간-직접/간접 관

점에서 <Figure 2>와 같이 4가지 측면의 분석 프

레임워크를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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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2> Public/Private-Direct/Indirect Analysis 
Framework

<Figure 3> Duration/Employment Analysis Framework

공공-직접관점으로 정부 직접 인력 고용, 공공-

간접으로는 공공정보 활용 창업기업 신규고용, 세

금감면, 규제완화, 법제도개선, 공공서비스, 인프라 

등, 민간-직접으로는 정부지원으로 기업이 신규 

고용하는 경우, 민간-간접으로는 기업 성장 지원

을 통한 신규 인력 고용 또는 인력양성 사업 등으

로 구분할 수 있다.  

사업 및 고용 관점 분석 프레임워크는 <Figure 

3>과 같이 사업 기준에 따라 1년 미만을 단기사

업(0.2), 중기사업 1년(0.5), 그리고 2년 이상 지

속사업(1)으로 구분하였다. 고용 지속관점에서는 

일회성 단기(0.2), 고용지속성(1)으로 구분하였다. 

OECD의 환산기준과 동일한 고용의 단기성 또는 

지속성의 수준 평가를 위해 사업장의 주당 평균 

실제근로시간 작성방법의 전업환산기준(full-time 

equivalent)으로 하루 8시간 근무 12개월 비율을 

기준으로 하였다. 

3.2 SW 관련 일자리 창출 정책 및 사업 분류 

분석 단계 

기존의 국내 산업별 일자리 추정보고서들은 단

순계산식으로 급여/인원수를 나누는 방식으로 타 

산업과 비교가 어렵고 모델로서 정교하지 못했다. 

투입예산을 공공, 민간 별로, 그리고, 투입 예산이 

순수 SW분야에 기여하는 부분을 추정할 수 있는 

모델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Figure 4>와 

같이 SW 관련 일자리 창출에 영향을 미치는 사

업의 분야, 규모 및 SW 관련성을 구분할 수 있는 

Flow Chart를 구성하였다. 

우선 사업별 지원 분야를 공공부문/민간부문으

로 두 개 TYPE으로 구분하였다. 공공부문으로는 

TYPE 1을 TYPE 1-1, TYPE 1-2, TYPE 1-3으

로 구분하였다. TYPE 2는 민간부문으로 구분하

고 투자유형으로 TYPE 2-1, TYPE 2-2, TYPE 

2-3으로 분류하였다. 여기서 TYPE X-1는 공공/

민간 각 부분에 대한 SW산업 직접투자를 의미

한다. 그리고, TYPE X-2는 공공/민간 각 부분에 

대한 SW산업 간접투자분야를 의미한다. 또한, 

TYPE X-3는 공공/민간 각 부분에 대한 SW산업 

이외 산업에 대한 간접투자분야를 의미한다. 투자

유형별로 세분화하여 정리한 것은 <Table 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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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A Flow-Chart for Government Investment Budget Types

Classification Contents

TYPE 1-1(100%) Government-sector support/direct investment, SW staffing

TYPE 1-2(50%) Government-sector support/indirect investment, SW industry support

TYPE 1-3(30%) Government-sector  support/indirect investment, other industry support

TYPE 2-1(100%) Private-sector support/direct investment, SW staffing

TYPE 2-2(50%) Private-sector support/indirect investment, SW industry support

TYPE 2-3(30%) Private-sector support/indirect investment, other industry support

<Table 5> Classification of Government Budget for Job Creation Policy and Business Segmentation

본 연구에서는 2017년 기준으로 3개 기관 부처

별 지원정책 및 사업을 대상으로 ‘NIPA’ 48개, ‘과

기부’ 31개, ‘중기청’ 34개, 로 총 113개를 조사하였

다.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 및 사업 세분화를 

통해 간접적 고용을 유발시키는 정책 사업은 모

두 SW산업 일자리 창출 정책 및 사업으로 분류

하였다. ‘SW BANK 구축’의 경우 기여하는 사업

으로 지원정책 사업에 분류하였다. 그 외의 SW 

관련하여 SW산업과의 연관성이 낮은 경우는 타 

산업 지원정책으로 분류하였다. 조사대상의 사업 

중 ‘네트워크 엔지니어링 센터구축’, ‘정보통신응

용기술개발지원(융자)’와 같은 SW기반 일자리 

창출이라 보기 어려운 정책 및 사업은 조사 대상

에서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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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 공공-직접 측면의 분석결과

SW산업의 공공재정 사업의 경우 1차에서 종료

되는 것이 많아 운영주체 확인이 필요하다. 직/간접 

경우 1차로 종료되어 최종수요가 연쇄적으로 유발

되는 효과가 다수 포함될 수 있다. 간접투자유형 중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 및 사업이 SW산업만을 

단독으로 지원하는 경우를 따로 구분하였다. 공공

부문에서의 직접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NIPA’가 

총 503.8억을 투입하며 유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

공-직접측면 분석결과는 <Figure 5>와 같다.

(
*
Project cost per 2017, 

*
N : NIPA, E : SMBA, F : MSIT)

<Figure 5> Public-Direct Government Policy and Busi-
ness Analysis Results  

3.2.2 공공-간접 측면의 분석결과

공공/간접 측면의 경우 <Figure 6>과 같이 ‘과

기부’가 지속사업으로 선정하며 1조 730억을 투자

하며 SW타운을 조성하는 정책(안)으로 창출이 예

상되었다. 공공/간접 측면의 ‘NIPA’의 사업이 총 

23개의 사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NIPA’ 경우 단기 6개월 미만의 사업의 경우 633

억의 예산이 투자되었으나 단기 사업 후 고용유지

가 낮거나 다소 감소되는 사업이 많이 나타났다. 

‘NIPA’의 일부사업의 경우 ‘SW해외진출지원’ 및 

국제협력, ‘IT중기협력 네트워크 운영’ 등의 사업들

은 종료 후에는 고용 유지는 필요하지 않는 사업이

다. 반면에 ‘SW자산재개발’ 및 ‘SW융합기술고도

화’의 경우 지속가능한 사업으로 운영되며 고용 지

속창출 효과 또한 우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

나 ‘NIPA’를 제외한 정부의 정책 중 ‘과기부’의 단 

3개만이 공공/간접측면의 일자리 창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
Project cost per 2017, 

*
N : NIPA, E : SMBA, F : MSIT)

<Figure 6> Public-Indirect Government Policy and 
Business Analysis Results

3.2.3 민간-간접 측면의 분석결과

민간/간접측면에서 예산투자가 가장 많이 이루

어지고 있는 것은 ‘중기청’의 2,710억으로 확인 되

었다. 모든 사업이 1년 이상의 사업을 진행하며 8

개 이상 사업을 유지하고 일자리 창출 정책 사업 

중 가장 장기적 고용이 지속되는 사업을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기부’의 경우에는 민간/간접측면으로 고용 지

속 창출이 가능한 장기 인프라 위주의 예산을 편

성하여 1,789억의 투자 중 1,628억을 고용지속 창

출 정책에 투자하였다. ‘중기청’의 경우 지속사업

으로 340억을 투자하며 고용에 양적으로 지원하는 

모습을 나타내었다. ‘NIPA’ 민간/간접측면에는 단

기적인 사업에 692억을 투자 하는 것이 확인되었

다. SW 관련 사업과 SW분야 사업금액을 비교한 

것은 <Table 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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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ject cost per 2017, *N : NIPA, E : SMBA, F : MSIT)

<Figure 7> Private-Indirect Government Policy and 
Business Analysis Results  

Category

Job support projects Investment budget

Software 
related

 Software 
field

Software 
related

 Software 
field

NIPA 48 44 257,547 239,924

MSIT 31 6 1,943,644 189,840

SMBA 34 10 2,315,530 167,340

Total 113 60 4,516,721 597,104

<Table 6> The Job Creation Policy Investment Amount 
Analysis

(unit : million won)

‘과기부’의 총 예산에서 타 산업을 지원하는 TYPE 

X-3을 제외한 결과 1조 7천억 원 만큼의 차이가 

발생하였다. 홀로그램, 5G 이동통신, 감성형 단말 

기술, 사이버 공격 대응기술, 지능형 SW 등과 관

련한 것은 타 산업을 지원하는 정책 및 사업으로 

구분하여 사업예산비율에 포함시켰다. 新산업을 지

원하는 정책 및 사업을 제외한다면 ‘과기부’ 사업

은 1,898억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SW 관련 일자리 창출 관련 정책 및 사업의 총 

예산 4조 5천 1백억 가운데 순 SW부분은 5,971

억 가량으로 전체 예산의 13.2%로 분석되었다. 

정부기관들은 공공/민간분야 모두 간접지원 형

태의 사업에 주로 예산을 추진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4. SW 관련 일자리 창출 효과모델 도출

4.1 SW 관련 일자리 창출 효과 모델

앞서 분석한 각 부문의 투자유형을 TYPE별로 

반영한 Flow Chart를 활용하여 SW산업 순수 투

자예산을 도출하고 이를 직접/간접, 단기/지속 형 

등의 특성을 구분하여 투입예산에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산업연관표에서 SW부문을 별도

로 분류하여 단순한 추정식이 아닌 국내 SW 관련 

투자 예산과 SW부문만을 재수정하여 산출한 고용

유발계수를 반영하고 투입예산 뿐만 아니라 SW산

업 진흥제도의 성과도 함께 고려하는 형태 식을 나

타내면 <Figure 8>과 같다. SW 관련 일자리 창출 

효과모델 개선식은 SW일자리 관련 투자 예산을 

Flow Chart를 적용한 예산 분석액( )과 개선된 

고용유발계수()를 곱한 값이 일자리 창출 수가 된

다. 여기에 제도적 역할의 변동성을 SW진흥제도를 

통해 발생하는 매출액과 생산-생산형 산업 고용

유발계수()를 곱한 값을 더하여 최종 일자리 수를 

예측하게 된다. 

 ××

 : SW investment budget

 : SW-sector of production inducement coeffi-

cients

 : Production-Production type; Industrial employ-

ment induction coefficient

 : Expected sales contribution by policy se-

lected as ripple effect

<Figure 8> Software Job Creation Improvement Model

TYPE X-3의 경우 디지털 콘텐츠 신시장 창출

과 같은 SW융복합 산업 지원이 포함되며 SW외 

HW, 인프라 영역을 포함하게 되어 그 특성상 

100% SW를 지원하는 산업이라고 볼 수 없다. 따

라서 본 연구에서는 SW인력 창출에 대한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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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X-3 30% 
Reflect

TYPE1-1
(100%)

TYPE1-2
(50%) 

TYPE1-3 
(30%)

TYPE2-1 
(100%)

TYPE2-2
(50%)  

TYPE2-3
(30%)

Total investment 
budget 

MSIT 15,047 510,000  94,920 3557

1017.392NIPA  50,384 44,720 2,595 25,084  37,508  1346 

SMBA 165,260  1,040 322,229 

TYPE X-3 20% 
Reflect

TYPE1-1
(100%)

TYPE1-2
(50%) 

TYPE1-3 
(20%)

TYPE2-1 
(100%)

TYPE2-2
(50%)  

TYPE2-3
(20%)

 Total investment 
budget 

MSIT 15,047 340,000  94,920 2371

822.915NIPA  50,384 44,720 1,730 25,084  37,508 897 

SMBA 165,260  1,040 214,891 

TYPE X-3 
10%Reflect 

TYPE1-1
(100%)

15,047
TYPE1-3 
(10%)

TYPE2-1 
(100%)

TYPE2-2
(50%)  

TYPE2-3
 (10%)

 Total investment 
budget 

MSIT 15,047 170,000  94,920 1,186

628.439NIPA  50,384 44,720    865 25,084  37,508 449 

SMBA   165,260  1,040 107,410 

<Table 7> Budget for Software Job Creation and Improvement Model Analysis

(unit : million won)

투입정도를 최대 30%로 한정하여 3가지 시나리오

를 반영한 일자리 창출 수를 추정하였다. 이와 마

찬가지로 TYPE 1-2, TYPE 2-2는 간접투자이므

로 50%를 적용하였다. 분석한 결과는 <Table 7>과 

같다. SW 관련 일자리 창출 투자예산은 TYPE 

X-3의 반영률을 변경해 보면 최대 30% 반영에서 

최소 10% 반영까지 1.61배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30% 반영인 경우 1,017,392백만 원, 

20%는 822,915백만 원, 최소 10%반영할 경우 총

투자예산은 628,439백만 원이 투자되는 것으로 분

석되었다.  

4.2 SW산업 진흥제도의 평가요소

SW산업 진흥제도는 SW기업 매출액에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점에서 SW진흥제도의 파급효과는 

일자리 창출에도 직결되어 일자리 창출 모델에 포

함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소프트웨어진흥

법의 한축인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근절, 하도급 개

선, SW산업 인력육성을 주요 정책을 주요 평가요

소로 선정하였다. 각 정책의 내용을 살펴보고 예상 

매출액의 생산-생산형 고용유발계수()를 반영하

여 일자리수를 예측분석하기로 한다. 

4.2.1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근절

소프트웨어 관리의 목적은 시스템의 안정된 운영

과 효율적인업무를 수행하며 소프트웨어 저작권 권

리보호 및 소프트웨어 공정이용문화 정착을 통하여 

SW산업발전을 도모하는데 있다(Software Policy 

& Research Institute, 2016). 이러한 소프트웨어

관리는 한미 FTA 협정에 따라 지침을 마련해야한

다. 또한 소프트웨어 관리와 절차는 조직구조를 포

함하여 적절한 통제장치가 필요하다. 경제 규모의 

성장에 따른 고가의 SW의 증가로 인하여 2015년 

국내 SW불법 복제율이 35%로 6억 5.700만 달러

의 피해액이 발생된 것으로 나타났다(SPC, 2016). 

2020년까지 SW불법 복제율을 근절하기 위한 복제

율 20% 낮추기 ‘Software KOREA 2020’ 캠페인

을 전개하였다.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문화

체육부와 지자체에 불법복제물의 수거, 폐기, 삭제

(저작권법133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행동강령을 

발표하고 올바른 SW사용법, 소프트웨어 자산관리 

협조를 요청 하고 있다. 이러한 행동강령이 복제율 

10%만 감소하는 기대효과를 낸다면 1만 개의 일자

리 창출과 1조 7천억 원의 GDP 상승효과와 같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분석이다(SPC,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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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ftware Industry Promotion Act 
Total Estimated sales

(unit : one hundred million won)
Estimated number of jobs

(unit : person)

The eradication of illegal software 556 135

Improvement of subcontracting for SW 3,682 887

Training for Advanced SW industry 5,275 1,283

<Table 8> Number of Job Creation Projections for SW Industry Promotion Act

4.2.2 하도급 개선

민간 SW시장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SW시장은 

중소기업 성장에 긴요하게 활용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공공기관의 SW시장은 대부분 대

기업에 편중되어 있다.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들의 

기회는 사실상 매우 제한적이며 한계적이라는 비

판이 제기되고 있다. 자금력이 미비한 중소기업은 

현실적으로 직접 진입이 힘들고 불합리한 하도급 

관행으로 인해 관련 시장의 성장을 저하시키는 문

제를 양산하고 있다. 하도급 문제를 개선하고 중소

기업의 성장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대기업 참여 하

한 금액”을 조정하는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

24조2, 시행령 제17조2, 제17조5가 마련되었다. 국

내 SW기업의 99%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SW기업

을 위해 대기업의 시장독점을 줄이고 저가수주로 

고통 받는 중소․벤처기업들의 안정적 성장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시행령이다. 또한 SW사업상 일괄

발주가 가능한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6조 제2항

은 매출 8천억 원 이상 대기업은 40억 원 이상 규

모 사업에만 참여할 수 있도록 상향하며 2년 주기

로 사업 참여 기준액을 조정시행 하였다. SW분리

발주를 통해 가격위주의 SW사업자 선택이 아닌 

기술력 중심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도가 마련되

었다. 본 제도들을 통해 증대되는 3,682억 원의 매

출액 증대가 추정되고 있다(MSIT, 2017).

4.2.3 SW산업 인력육성

소프트웨어의 개념이 제품에서 서비스로의 의미

로 전환되면서 ‘비즈니스(Business)’ 중심의 SW로 

변모되었다. SW산업의 융합이 증대됨에 따라 SW

산업의 시장수요를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

지고 있다. 이와 같은 수요를 반영하고 각 산업에 

필요한 SW인력의 미스매치 해소를 위하여 현재 

정부에서는 간접적인 일자리 창출효과를 낼 수 있

는 ‘SW전문 인력양성’, ‘SW융합채용과정’, ‘SW현

장인력전문교육’, ‘IT융합 고급인력과정’, ‘대학IT연

구센터육성지원’ 등 ‘소프트웨어 인력양성’ 지원 사

업을 진행하고 있다. 해당 제도를 통해 양성되는 

1,283명 인력의 수를 생산-생산형 산업 고용유발계

수()로 추정하여 계산하였다.

4.2.4 SW산업 진흥제도 일자리 예측 수

산업연간표의 I-O 모형(Input-Output Table)은 

새로운 제도나 산업의 구조 속에 변화과정을 추정

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SW산업 진흥

제도는 동태적 변화구간으로 제도적 성향에 따라 

일자리 수의 증감을 반영할 수 있는 외생변수의 위

험을 내포할 수 있다. 이를 위해 SW산업 진흥제도

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Table 8>과 같이 생산-생

산형 산업 고용유발계수()를 합한 총일자리 수를 

반영하여 측정하였다.  

4.3 SW 관련 일자리 창출효과 개선모델 효과분석

SW일자리 관련 투자예산( )의 일자리 창출 수

를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예측결과 값을 분석한 

내용을 요약하면 <Table 9>와 같다. SW 관련 총 

누적 일자리 창출은 TYPE X-3반영률( )과 제도 

달성률()에 합산하여 산출식  ××  적용하

여 계산하였다. TYPE X-3 반영률을 3가지 상, 중, 

하 비율을 두어 총 예산투자액의 시나리오에 따라 

30%, 20%, 10% 각각의 결과 값 도출 후 개선된 고

용유발계수를 적용하였다. 예측연도별 계산 시 SW

산업의 연평균 성장률 5%를 적용하여 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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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b Creation Effect from Software Budget Investment
(unit : person)

+

Job Creation Effect from Software Industry Promotion Policy  
(unit : person) 

TYPE
X-3 

Reflect 
2017 2018 2019 2020 2021

Total 
Employment 
(Person)

Policy 
achievement 

rate
2017 2018 2019 2020 2021

Total 
Employment 
(Person)

30% 7,860 8,253 8,666 9,909 9,554 43,433 30% 692 726 762 800 841 3,821

20% 6,358 6,676 7,010 7360 7,728 35,131 20% 138 145 152 160 168 764

10% 4,855 5,098 5,353 5,902 5,902 26,829 10% 69 73 76 80 84 382

<Table 9> Estimation for Employment Improvement in SW Industry, Forecast from 2017 to 2021 

연도별 예측 수는 상, 중, 하의 시나리오로 각각 

대입하여 제도 달성률 3개의 제도가 모두달성 되었

을 때 매출에 대한 달성 정도를 의미한다. TYPE 

X-3에서 반영률이 30%일 때 제도달성률이 30%인 

경우 47,254명 20%인 경우 38,952명, 10%인 경우

43,815명의 일자리가 창출 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TYPE X-3에서 투자 예산반영률 20%와 제도 

달성률 30%의 경우 38,952명 예상되었다. 제도 달

성률이 20%인 경우 35,895명, 10%는 35,513명의 

일자리가 창출 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마지막으로 

TYPE X-3 반영률이 10%인 경우와 제도 달성률

이 30%인 경우에는 30,650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20%인 경우 27,593명과 10%

인 경우 27,211명의 일자리가 창출 될 것으로 예

상 분석되었다.  

본 모델을 통한 일자리 창출 분석의 정확성을 검

증하기 위해 산출 가능한 ‘17년도 기준으로 일자리 

창출수가 얼마나 타당성을 갖는지 확인하였다. 2016

년 대비 2017년까지 증가된 SW산업 인력증가 수

를 산출하기 위해 통계청의 ‘사업체 인구 총 조사’, 

‘정보통신 통계 연계표(KAIT)’, ‘ICT인력실태조

사’로 총 증가 창출된 일자리수를 조사하여 비교하

였다. 2017년 인력의 증가 수는 4,682명이었다. 기

존 방식으로 예산을 그대로 반영하여 추산할 경우 

347,622명으로 7901%의 높은 오차율을 보였다. 반면

에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모델을 활용하면 TYPE 

X-3 반영률 10%와 제도달성률 10%의 창출인원 

수는 4,924명으로 실제 창출된 일자리와 242명 정

도의 5.1% 오차율이 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5. 결론 및 시사점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는 국정과제로 인식되

어져 왔다. 그 중에서도 4차 산업의 핵심 산업인 

SW산업의 일자리 창출은 중요한 화두이다. 그러

나 이러한 상황에도 지속적으로 불안정한 SW근

무환경과 고급인력의 부족현상으로 SW산업은 심

한 양극화현상을 겪고 있다. 본 연구는 SW산업 

현황 및 SW인력 현황에 대해 조사 분석하고 기

존 산업연관표로 단순추정식의 일자리 창출 모델

의 한계를 극복하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국내 SW특성을 고려한 SW일자리 

창출효과 모델을 반영하기 위해 ‘과기부’, ‘중기청’, 

‘NIPA’의 113개 사업을 ‘정책’과 ‘사업’으로 분류하

여 조사하였다. 또한 사업의 특성, 지원영역, 사업

규모, 단기형태, 장기형태 등을 고려하여 공공/민간, 

직접/간접, 단기고용/장기고용, 단기사업/지속사업 

등으로 분석하였다. 2017년 기준 ‘NIPA’ 48개, ‘과

기부’ 31개, ‘중기청’ 34개로 총 113개 SW산업 일

자리 정책 및 사업현황을 요인별로 분석하고 예산

을 유형별로 구분할 수 있는 Flow Chart 제시하였

다. Flow Chart를 적용한 투자예산을 기준으로 산

업연관표를 재구성하여 개산한 고용유발계수를 적

용한 개선식  ××를 반영하여 일자리 예측 

수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

과 같다.

첫째, 사업별 특성을 반영하여 예산을 공공/민간, 

직접/간접의 TYPE X-1, TYPE X-2, TYPE X-3

로 구분하였다. 둘째, TYPE X-1 SW인력 직접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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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정책 및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투입액 100% 

적용하였다. 셋째, TYPE X-2는 그 정도에 따라 

50%～100%의 예산적용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

구에서는 50%를 적용하였다. 넷째, TYPE X-3은 

SW융합산업, SW보유 기술, 수준, 활용범위에 따

라 30%～10% 정도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

째, Flow Chart를 통해 도출된 정책 및 사업은 세

부 유형에 따라 TYPE X-1부터 TYPE X-3까지 

적용된 정책 및 비율들을 시나리오에 따라 조절 가

능할 것이다. 여섯째, SW산업의 일자리수의 증가

와 감소의 영향을 주는 SW진흥제도와 사업의 성

향에 따라 변동성을 고려하는 형태의 개선(안)을 

마련하였다.

본 연구 결과 2017년 기준 SW 관련 일자리 정책 

및 사업의 총 예산 4조 5천 1백억 가운데 SW분야 

일자리 정책 및 사업은 5,971억으로 전체 예산의 

13.2%로 분석되었다. 연도별 인력창출 예측 수는 

상, 중, 하의 시나리오로 각각 요약하면 다음과 같

다. TYPE X-3에서 투자 예산 반영률 30%와 제

도 달성률 30%의 경우 47,254명이, 투자 예산 반

영률 20%와 제도 달성률 30%의 경우 향후 5년간 

38,952명이 예상되었다. 제도 달성률이 20%인 경

우에는 35,895명 예상되었다. 제도 달성률이 최소 

10%일 때 33,513명의 일자리가 창출 될 것으로 예

상되었다. 하향 시나리오를 반영하여 TYPE X-3 

예산반영률을 10%로 반영하고 제도 달성률이 10%

인 경우에는 27,211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분석되었다. 

SW산업 진흥지원제도()의 경우, SW산업 기

반을 정비함으로서 나타나는 간접적인 고용창출 

파급력이 높다. 미래에 발생할 상황적 변화에 효과

를 반영하기에는 정책변수로 민감한 제도가 될 수 

있어 동태적 변화과정으로 고려할 수 있다. 따라서 

제도 달성률의 경우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을 통해 

달성률이 100%에 가까워질수록 보다 더 많은 일

자리가 추가 창출되고 적절한 일자리 수를 예측하

는데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본 논문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SW산업의 

양질의 일자리 구축을 위해 다양한 일자리 창출 

정책에 따른 사업예산을 적용하여 실증적 효과평

가모델로서의 검증 연구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이 될 수 있도록 다양

한 산업을 대상으로 Flow Chart 를 활용하여 분

석이 이루어져야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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